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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인이 자아개
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G도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2,3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13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
여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대상자의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애착(F=13.878, p<.001), 또래애착(F=7.431, 
p=.001), 교사애착(F=7.425, p=.001), 우울(F=13.241, p<.001) 및 자아개념(F=13.136,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개념은 부모, 또래 및 교사애착과 양의 상관관계, 우울과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으며 설명력은 61%로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을 중재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자아개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청소년, 애착, 부모, 또래, 교사, 우울, 자아개념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parents, peer,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and 
self-conception in adolescents.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2,3 grade 
students of middle school located in 137 subjects.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WIN 
22.0 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s attachment(F=13.878, p<.001), peer 
attachment(F=7.431, p<.001), teacher attachment(F=7.425, p<.001), depression(F=13.241, p<.001), and 
self-conception(F=13.136, p<.001) according to participants’ school grades. In the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self-concep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 
attachment in aspects of positive, and depression in aspect of negative. Participants’ depression 
explained 61% of variance in self-concept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hould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participants’ self-concept through their depression as a major 
problem in adolescent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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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정서적 많은 변
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며[1], 이 시기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심적인 동요 및 사회적 역할의 혼돈 속에
서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여,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2].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
신에 대해서 갖는 관점의 총합으로 자신에 대해서 갖는 
지각, 생각 및 태도의 독특한 형태로[3], 청소년기에 긍정
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기의 정서발달에 안
정감을 주며 미래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4]. 하지만 자아개념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환경에 적
응하기 힘들어 하며[5], 갈등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한 채 여러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성인이 되어
서도 부적응을 겪게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없게 된
다[6]. 자아개념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경험 및 학습관, 가
족, 학교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어 인간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성격의 중심을 이루기 때
문에[7]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과 또래집단, 학교는 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8], 이러한 체계는 부모
와의 관계, 또래 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와
의 관계로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이는 애착이론을 통해 설
명이 가능하다[9].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
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하고[10]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 맺는 애착관
계는 아동‧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또래집단 및 교사와의 애
착관계로 확장된다[9]. 청소년기의 애착은 아동기 애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청소년기에도 부모애착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며 청소년기로 성장해 가면서 부모에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부모의 여부에 의한 실재 영향력은 줄
어들면서 언제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환된다고 하였다[11]. 부모와 안정
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
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과 타
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갖게 되고 타인을 신뢰하고 쉽
게 다가갈 수 있다[12]. 청소년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애착을 주요 대상으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또
래애착은 또래사이의 지속적인 친밀한 유대관계를 의미

한다[13]. 또래관계는 흥미, 애정, 관심, 정보 등을 공유
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하고 이원적인 애착
관계로서 아동들이 사회, 정서적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특성을 습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11]. 이는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유지함으로써 또
래에 대한 애착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
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14]. 교사애착 관계
는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지
적 이해의 기반 위에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사
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Howes와 
Hamilton[15]은 부모애착과는 별개로 독립성을 가진다
고 주장하며 교사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다양한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청소년의 자아개념
과 애착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애착
[1,17], 또래애착[1,7], 및 교사애착[9,16]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유지함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애착은 자
아개념 형성에 중요하나, 부모 또래, 교사애착을 통합적
으로 한 청소년 연구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부모, 또래, 교사애착에 대한 포괄적 수준에서 자아개념
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장애가 우울이
다[18]. 청소년의 우울은 자신에 대해 낮은 가치감을 느
끼며, 인지적 장애가 심하여,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
은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9]. 
또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은 사회적 유능감이나 대
인관계 형성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학업문제, 교
우관계 등에 부적응을 초래하고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0]. Sung[21]의 연
구에서도 우울 정도가 자아개념 발달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Kang[22] 역시 청소년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울이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
모, 또래, 교사에 대한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간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인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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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

념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

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이 자아개념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 또래, 교사에 대한 애착, 우
울 및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G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자료수집 전
에 해당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연구의 목적과 절
차를 설명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15-20분 정
도였다. 자료수집 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여 동의절차를 받았으며 대상자에게 역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설문조사 자료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응답을 강요
하지 않고 설문 응답 중간에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
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 3.1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1]를 적용하
고, 예측요인은 4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29
명이었다. 설무조사는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42명에
게 배포하였으며, 최종 불성실하게 작성된 5부의 설문지
를 제외하고 137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부모 애착
부모 애착 측정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13]이 

개발한 부모 또래 애착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에서 부모애착 정도를 Yoo, Park & 
Hwang[23]이 한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타당화하여 개발한 한국형 부모애착
정도(IPA)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IPA는 부와 모를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으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IPA는 총 25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신뢰’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 6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긍정적
인 애착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Yoo, Park & Hwang[23]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 또래 애착
또래 애착 측정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 [13]

가 10-20세를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또래애착 검사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에서를 
수정한 IPPA-R을 Ok[24]이 번안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IPPA-R
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감 10문항, 의사
소통 8문항, 소외감 7문항이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
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Ok[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으며 본 연구
에서는 0.96이었다.  

3) 교사 애착
교사 애착 측정도구는 Kim & Kim[16]가 개발한 학

생-교사애착관계 도구(Student 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되
어있으며 ‘접근 가능성’ 3문항, ‘민감성’ 4문항, ‘신뢰성’ 4
문항, ‘수용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교사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Kim & Kim[16]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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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
Kovacs[25]가 구성한 아동‧청소년용 우울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Han[26]이 번
역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아동용 우울 척도는 인지적, 정
서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8세에서 17세 아동
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기 보고형 설문도구로, 
총 23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6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
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5) 자아개념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Sung[21]이 개발한 아동‧청소년

을 위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척도로 총 80문항으로 심
리적, 사회적, 신체적, 학업적 자아개념으로 4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ung[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고 본 연구에서는 .96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값과 평균평점, 표준편차 및 최대값과 최소값을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또래, 교사애
착, 우울 및 자아개념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변수의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의 차이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대상
자는 총 137명으로 여학생 87명(63.5%) 남학생 50명
(36.5%)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2학년 78명
(56.9%), 3학년 59명(43.1%)이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학생은 116명(84.7%)이었고,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한 부모 혹은 조부모나 친척 등과 살고있는 학생
은 21명(15.3%)이었다. 성적은 ‘상’ 22명(16.1%), ‘중’ 78
명(56.9%), ‘하’ 37명(27%)이었으며, 가정경제 수준은 
‘상’ 14명(10.2%), ‘중’ 119명(86.9%), ‘하’ 4명(2.9%) 이
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38명(27.7%),  대졸 
이상 99명(72.3%) 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 29
명(21.2%), 대졸이상 108명(78.8%)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정도는 성적(F=13.8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성적 ‘하’보
다 ‘상’이 부모애착 정도가 높았고, 성적 ‘중’ 이 ‘하’ 보다 
부모애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또
래애착 정도는 성별(t=-3.681, p<.001)과 성적(F=7.43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결과, 성적 ‘하’보다 ‘상’이 또래애착 정도가 높았다. 
교사애착 역시 성적(F=7.42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결과 성적이 ‘하’인 학
생보다 ‘상’인 경우 교사애착 정도가 높았다. 우울은 성적
(F=13.24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 분석결과, 성적 ‘상’ 보다 ‘하’일 
때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도 
성적(F=13.13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보다 ‘상’인 
경우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다.

3.2 대상자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자아개념은 3점 만점에 평균평점 2.25±0.32
점(합계평균 240점 만점에 179.66±25.43점), 부모애착
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40±0.42점, 또래애착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02±0.36점, 교사애착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2.85±0.49점, 그리고 우울은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2.32±0.65점으로 나타났다(Table2).

3.3 대상자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간의 관계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먼저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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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Mean±SD Min-Max Average M±SD Min-Max
Parent Attachment 80.66±10.45 50-100 3.40±0.42 2.08-4.00
Peer Attachment 75.38±8.99 48-94 3.02±0.36 1.92-3.76
Teacher Attachment 39.18±6.78 15-56 2.85±0.49 1.07-4.00
Depression 46.03±10.78 23-83 2.32±0.65 1.00-3.61
Self-Concept 179.66±25.34 92.00-232.00 2.25±0.32 1.15-2.9

Table 2. Level of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pression and Self-concept of the 
Participants          (N=137)

Variables Category n (%)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Self-concept
Mean±S

D
t or F(p)
Scheffe’

Mean±S
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

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School 
grade 2 78(36.5) 3.20±.41 0.936

(.351)
3.08±.19 -0.895

(.373)
2.78±.49 0.490

(.625)
1.86±.50 0.424

(.672)
180.59±26.01 -0.488

(.626)3 59(43.1) 3.20±.43 3.01±.38 2.82±.48 1.89±.44 178.44±24.82
Gender Male 50(36.5) 3.24±.41 0.479

(.635)
2.87±.33 -3.681

(<.001)
2.83±.48 0.76

(.565)
1.83±.46 -0.799

(.426)
179.47±25.51 0.117

(.907)Female 87(63.5) 3.21±.43 3.14±.46 2.788±.48 1.90±.48 180.00±25.56
Academic 
achievem

ent 
High 22(16.1) 3.56±.34 13.878

(<.001)
a>c, a>b

3.25±.38
7.431
(.001)
a>c

3.09±.54 7.425
(.001)
a>c

1.62±.45 13.241
(<.001)
a>c, b>c

194.81±20.48 13.136
(<.001)
a>c, b>cMedium 78(56.9) 3.23±.39 3.09±.38 2.80±.43 1.80±.41 182.65±22.88

Low 37(27) 3.00±.42 2.84±.34 2.62±.47 2.18±.47 164.35±26.07
Family 
living 

together
Both parents 116(84.7) 3.23±.42 -0.494

(.622)
3.07±.45 -1.477

(.142)
2.80±.50 0.169

(.866)
1.84±.47 1.788

(-.076)
180.29±24.55 -0.679

(.498)Single parent/ 
Others 21(15.3) 3.18±.47 2.92±.33 2.81±.40 2.05±.50 176.19±30.30

Economic 
Status High 14(10.2) 3.37±.41

4.041
(.120)

3.15±.33
2.148
(.121)

2.80±.54
0.010
(.990)

1.89±.43
1.012
(.366)

184.36±29.19
1.021
(.363)Medium 119(86.9) 3.22±.42 3.05±.43 2.80±.48 1.86±.48 179.65±24.87

Low 4(2.9) 2.71±.24 2.64±.56 2.76±.53 2.21±.44 163.75±29.44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38(27.7) 3.18±.41
-0.875
(.383)

3.06±.37
-0.419
(.696)

2.80±.50
-0.349
(.727)

1.85±.50
1.141
(.256)

180.81±26.26
-0.896
(.398)≥College 99(72.3) 3.25±.43 3.03±.57 2.77±.46 1.95±.41 176.68±23.24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29(21.2) 3.13±.44
-1.459
(.147)

3.08±.47
-1.793
(.075)

2.80±.47 -0.234
(.813)

1.88±.49
-0.094
(.925)

179.60±25.61
0.055
(.956)≥College 108(78.8) 3.25±.42 2.92±.37 2.78±.54 1.87±.44 179.87±25.20

Table 1. Differences of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and Self-Concept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Variables
Parent 

Attachment
r (p)

Peer 
Attachment

r (p)
Teacher

Attachment 
r (p)

Depression
r (p)

Self-Concept
r (p)

Parent Attachment 1
Peer Attachment .359(p<.001) 1

Teacher Attachment .525(p<.001) .303(p<.001) 1
Depression -.699(p<.001) -395(p<.001) -519(p<.001) 1

Self-concept .597(p<.001) 398(p<.001) 487(p<.001) -784(p<.001) 1

Table 3. Relationships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and Self-Concept 
of the Subjects            (N=137)

Variable B  SE β t p Adj R2  F p
(Constance) .612 215.71 <.001
Depression -42.00 2.860 -.784 -14.687 .000

Table 4. Stepwise Multiple Liner Regression on Factors Affecting Self-Concept among Adolescents        (N=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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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애착은 r=.597(p<.001), 자아개념과 또래애착은 
r=.398(p<.001), 자아개념과 교사애착은 r=.487(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아개
념과 우울은 r=-78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즉 대상자의 자아개념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그리고 교사애착과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울은 아주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4 대상자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본 연구의 자료가 회
귀분석에 적합한지 진단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plot)에서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stson 통계를 실시한 결과 2에 가깝게 나타
나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차 항
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P-P 도표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
포를 보여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000-1.239 사이에 있어 모두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
성도 없었다. 다중회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아개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난 성적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선정된 부모, 또래, 교
사애착, 우울을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15.71, p<.001), 설명력은 61.2%였고, 청소년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β=-.784, p<.001)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을 통합적 관점으로 조사하기 

위해 부모, 또래 및 교사애착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들과 
우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
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애착 정도는 4점 만점에 3.22
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27]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다른 도구로 측정한 부모애착 점수는 5점 만점에 

3.34점으로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
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인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반면 Kim[27]의 연구 대상자는 후
기 청소년으로 부모로부터 보다 정신·심리적으로 독립된 
시기로 인해 나타난 차이일 수 있다. 또한 여중생의 부모
애착을 연구한 Ahn, Hyun, Choi, Park & Lee[28]의 
연구에서 모애착은 70.50점, 부애착은 68.99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애착 점수가 80.66±10.45로 더 높
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부모님 한분 또는 조부
모와 사는 학생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학생이 많고, 지
역 특성상 중상위층의 아파트 내에 있는 학교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
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 정도는 평균 3.02점으로,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29]의 연구에서 2.87
점이었던 것보다 다소 높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1]의 3.62점과는 유사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발
달 특성상 아동기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고 학교
에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며 동료의
식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28]. 또래애착은 성별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Choi[29]의 연구에서 여자아동이 더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자아동은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자아동은 동성 친구들과 
집단을 이루고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29]. 이러한 행
동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또래 간의 영향을 더 많
이 주고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교사애착 정도는 평균 2.85점으로 애착점수 중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9]의 연
구에서도 교사애착은 2.87점으로 다른 애착보다 점수가 
낮았다. 이는 대상자가 부모나 또래와는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교사는 학교의 학습이나 생활지도 등을 담
당하고 있어서 정서적 요구는 표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성적은 교사애착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는데 Yoon & Kim[30]의 연구에서도 교사와
의 관계에서 학업성적의 저하로 인해 학생이 고립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
에게 인정을 받게 되며 친밀감을 표현할 기회가 생기고 
있어 애착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
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도 교사애착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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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일선의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해
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평균 2.32점
(46.03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Kim[31]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은 40.57점으로 본 연구 결
과와 비슷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성적
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Kim[31]의 연구에서
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안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과 과도한 경쟁이 성적스트레스를 유발하
고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186점 이상 매우 긍
정적인 자아개념, 163점 이상 185점이하 긍정적인 자아
개념, 153점이상 162점이하 보통, 139점 이상 152점 이
하는 부정적 자아개념, 138점 이하 매우 부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개념은 평균 179.66점
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32]의 연구에서도 자아개념 
점수는 175.6점으로 비슷한 정도였고, Sung[21]의 연구
에서 일반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이 184.3점이었던 것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아동 후기에서 초기 청소
년기는 정체감의 혼돈의 시기로 아직 자아개념이 불완전
하며,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정체감 형성과 함께 자아
개념이 안전적으로 형성되어 가기 때문이다[33]. 

본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애착, 우울 및 자아개
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개념과 부모애착 정도 간
의 상관관계는 r=.597(p<.001), 자아개념과 또래애착 정
도 간의 상관관계는 r=.398(p<.001), 자아개념과 교사애
착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r=.487 (p<.001), 자아개념과 
우울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r=-784(p<.001)로 나타났다
(Table3). 그러므로 자아개념과 부모, 또래, 교사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
모, 또래, 교사애착이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아
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대상자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을 연구한 Park & 
Lee[1], Shin & Doh[7], Lee & Oh[34]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자아개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애
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지
지적이고 애정적이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자기개념 형성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과 자아개념간의 관계는 
Lee & Oh[34]의 연구에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
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
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집단과 잘 
어울리고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애착과 자아개
념간의 관계는 Yoon[3]의 연구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
함에 있어 규제, 통제, 억압 등의 태도는 학생의 자아개념
을 저하시키고, 수용, 이해, 허용을 하는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고, 
Kim[35]의 연구에서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의 집단이 자아개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우울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는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과가 나타났으
며, 과체중아동과 정상아동의 우울과 자아개념을 연구한 
Sung, Ham & Lee[36], Sung[21]의 연구에서 우울정도
와 자아개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 성적에 따른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교 성적이 하일 때보다 상일 때 자
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Lee[1]의 
연구에서 학교 성적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 나타낸 것과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효능감 및 성취감을 느껴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학업적 성취를 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다
양한 문제행동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학업적 적응은 고려되어야 할 특
성으로 사료된다. 한국은 대학 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춰
진 교육적 여건으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학업성
적이 매우 중요하며 그 학생의 모든 평가기준이 학업성
적이 되어버리는 경향으로 자아개념과 학업성적은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요인으로 부
모, 또래, 교사애착과 개인적 요인으로 우울 변인을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분석되었으며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Park
과 Lee[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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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우울이 감소되고 부모, 또래, 교사
애착이 잘 형성되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울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
과에 따라 청소년 우울 예방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또래 및 교사애착 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긍정
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을 부모, 또래, 교사애착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아개념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개념
에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를 일
개 지역의 1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비확률 편의표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측정하여 변수의 과
대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또래, 교사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개
념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보이고 있었으며, 부모, 또래, 교
사애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개념
에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성숙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서는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문제인 우울
을 중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우울이 자
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변수 등을 포함한 자아개
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자아개념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우울이 확인되었으므로 청소년 발달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 우울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아개념 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상과 같이 향후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을 중재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학

교차원체계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재 대상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자아
개념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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